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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ht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김미정*, 나은하**

Mi-Jung Kim*, Eun-Ha Na**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

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의 3학년 간호학과 163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r=.613, p=<.001),
간호전문직관(r=.54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시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간호전문관의 정립, 윤리적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주요어 :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fostering desirable ethical values and enhancing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by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survey of 163 third-year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ies.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ethical values 
(r=.613,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548,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inuous and systematic ethics education program from the beginning of admission to nursing 
school,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allow nursing students to experience ethical 
decision-making directly and indirectly, aiming to enhance their confidence in ethical decision-making. 

Key words :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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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 수명

연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양산하였고, 의료인

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윤리적 의사결정

을 위해 갈등과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 대상자

와 24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도 의료인의 책무인 대

상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와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의 역량이 요구된다[1].

의사결정은 자신의 인지와 사고에 의한 결과로 의

사결정자의 가치관, 경험, 선호도, 사고방식, 정보처리

능력 등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2]. 즉, 윤리적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의

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윤리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

전문지식과 기술, 전문인으로서의 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간호사는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풍

부한 경험,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확립하여 올바

른 윤리적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3][4].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임

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비간호

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으로 학부시절부

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념과 지식을 갖추고 자

신감있게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3][5].

윤리적 가치관은 임상현장에서 간호행위를 선택하

는데 영향을 주는 신념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가

치관은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수행하는 전문직 간호행

위와 직결되며,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

준이 된다[6].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

적 딜레마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도덕적

고뇌나 갈등을 줄여주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적인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7][8]. 즉,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은 윤리

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주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5].

간호전문직관은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으로 간호를

전문직으로 가치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9][10]. 간호의 정체성

과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문제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의사결

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 선택에 대한 합

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

는데 영향을 미친다[4][11]. 이 과정에서 간호제공자는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자아존중감,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11].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

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의사

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요인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가치

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

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연구는 영향을 주는 요인

에 대한 연구[3][5]가 주로 이루어졌다. 매개효과 연구

를 살펴보면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의 관계에서 도덕적 민감성의 매개효과 연구[4], 도

덕적 민감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생

명의료윤리 의식의 매개효과 연구[12]가 있을 뿐 간호

전문직관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

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

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

학생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윤리적 의사

결정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

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 가설 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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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making confidence

Ⅱ.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

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

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

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24

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이다. 대상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

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최소 153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7부(98.81%)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4부(2.36%)를 제외한 총 163부(96.44%)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은 윤리적 가치관은 Schlenker &

Forsyhh(1985)[13]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 EPQ)를 기초로 Park,

Weigold & Treise(1995)[14]에 의해 한국인에 맞게 번

안하였으며, 마미옥(2005)[15]이 수정·보완한 윤리적

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1~10

번 문항은 이상주의적 가치관, 11~20번 문항은 상대주

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1~10번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이상주의적 가치관이 높은 것이

고, 11~20번의 문항 점수가 높으면 상대주의적 가치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미옥(2005)[15]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는 이상주의 .80, 상대주의 .76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 .87, 하위영역 신뢰도는 이상주
의 .86, 상대주의 .80였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9]가

개발하고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008)[16]이 구성타당

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전문직 자아

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상숙김명희,

윤은경(2008)[16]의 연구에서 Cronbach’s ⍺=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7,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
개념 .86, 사회적 인식 .89, 간호의 전문성 .86, 간호계

의 역할 .78, 간호의 독자성 .89이었다.

3)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Sulmasy 등[17]이 개발

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PECS)도구를

Laabs[18]가 수정·보완하고, 김지혜[19]가 번안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혜[19]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6이었고, 본 연구
의 Cronbach’s ⍺= .89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가치관, 간호

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는 기술통계

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

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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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12명(68.7%), 남자가 51명

(31.3%)였고 종교 유무는 없음이 100명(62.3%), 있음이

63명(38.7%)였다. 윤리 교육 경험은 있음이 128명

(78.5%), 없음이 35명(21.5%)였고, 한국간호사 윤리강

령을 알고 있음이 109명(66.9%), 모름이 54명(33.1%)였

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종교

유무(p=.005)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인지 여부(p=.009)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리적 가치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표 1>.

2.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3.93점(5점 만점), 간호전

문직관은 3.97점(5점 만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77점(5점 만점)이었다<표 2>.

측정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분석한 결과, 왜도는

–.21~.22로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98~-.55으로 절대

값 10 미만으로 기준(Kline, 2005)[20]을 만족하여 정규

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Variables
Ra-
nge

M±SD
Skew
ness

Kurto
sis

Ethical values 1-5 3.93±0.56 .20 -.90

Nursing
professionalism

1-5 3.97±0.58 -.21 -.55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1-5 3.77±0.74 .22 -.98

표 2.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3.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r=.613, p<.001), 간호전문직관(r=.548, p<.0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

이 성립되었다.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r=.5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Variables
F1 F2 F3
r(p) r(p) r(p)

Ethical values 1

Nursing
professionalism

.528
(<.001)

1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613
(<.001)

.548
(<.001)

1

†F1=Ethical values, F2=Nursing professionalism, F3=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표 3.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
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Variable Categories 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Sex
Man 51(31.3) 3.91±0.52 -.268

(.789)

3.90±0.63 -.943

(.347)

3.78±0.76 .001

(.999)Female 112(68.7) 3.94±0.58 4.00±0.56 3.77±0.07

Religion
Yes 63(38.7) 3.97±0.54 .646

(.519)

4.12±0.46 2.870

(.005)

3.78±0.72 .044

(.965)No 100(62.3) 3.91±0.58 3.87±0.63 3.77±0.76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Yes 128(78.5) 3.95±0.55 .991

(.323)

3.97±0.58 .351

(.726)

3.81±0.75 1.185

(.238)No 35(21.5) 3.85±0.60 3.93±0.60 3.64±0.72
Awareness of korean
nurse’s declaration of

ethics

Yes 109(66.9) 3.99±0.58 1.846

(.067)

3.99±0.59 .620

(.536)

3.88±0.73 2.627

(.009)No 54(33.1) 3.81±0.51 3.93±0.56 3.56±0.73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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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

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

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1]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 <표 4>와 <그림 2>

와 같이 윤리적 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

을 주고(β=.546, p<.001),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의사

결정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β=.393, p<.001) 윤

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사이에서 매개하였다.

즉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총 효

과는 β=.803(p<.001)이었으며 매개변수인 간호전문직

관이 투입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대한 간호

전문직관의 직접 효과는 β=.588(p<.001)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도 성립되었

다.

그림 2.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d Ethical making confidence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간접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표 4>.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

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

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은 3.93점(5점 만점)

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22]에서

3.53~3.80점, 보건행정이나 보건의료계열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23][24]에서는 2.42점으로 본 연구 결과

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의 전공분야와 학

년, 윤리가치관을 형성할 학습의 기회 등이 다르며[24]

간호대학생의 경우 3, 4학년때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직·

간접적인 경험이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

[5][22]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 간호학과의 교

육과정을 살펴보면 간호윤리는 1학년의 간호학개론 교

과목에서 일부 다루며 이후의 간호윤리 관련 교과목의

운영은 학교마다 다른 실정이다. 대학에 따라 최소 1

학점에서 2학점인 간호학개론 수업시간에 간호윤리에

대한 이론적 내용(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규칙, 윤리

강령 등)과 생명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충분히 소개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Ethicla values → Nursing professionalism .546 .069 7.871 <.001 .409 .683
Nursing professionalism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393 .088 4.466 <.001 .219 .567
Ethicla values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588 .091 6.456 <.001 .408 .768
Ethicla values → Nursing professionalism →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803 .081 9.818 <.001 .641 .965

F=96.401(<.001), R2=.376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803 .081 .641 .965
Direct Effect .588 .091 .408 .768
Indirect Effect .215 .065 .095 .353

표 4.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Ethical values ans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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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25]. 따라서 간호대

학생이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

정 편성 시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3.97점(5점 만점)

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16]에서 3.71~

3.95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에서 3.47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경우 저학년때는 교육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과 간

호실무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3, 4학년때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관

찰 위주의 실습, 간호 수행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

무의 제한 등을 인식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게

된다[10]. 또한 간호사로 병원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간호의 독자성의 제한과 한계, 간호의 가

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3]과 유사한 결과이다. 올바

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

윤리적 기준 등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개인

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간호실무의 질적 향상과 윤리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준다[4][9]. 따라서 간호전문직관

의 형성을 위해 간호의 전문성과 독자성, 사회적 인식

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간호단

체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77점

(5점 만점)으로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서

3.57점,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11]

3.83~3.87점으로 대상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3,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와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5][11][12]. 따라서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공

하고 의사결정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인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11]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윤리의식의 제고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올바

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준

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일

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외에도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12], 남성보다는 여

성, 종교가 있는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3][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추후 이를 확인하는 반

복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7], 간호전문직관의 확

립은 간호의 정체성과 전문적인 지식, 윤리적 기준, 직

업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윤리적 의사결

정의 근거와 의사결정의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4][9]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윤리적

가치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간호전문직

이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

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

직관이 윤리적 가치관[22][28]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4]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도덕적 고뇌나 갈등을 줄여주

어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윤리를 확고하게 하여 간호직의 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전문직관

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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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가치관 형성과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함께 고

려한 교육과정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윤리적 가치

관과 간호전문직관은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으며 학습

의 기회, 임상실습 경험 등이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과정

편성시저학년때부터지속적이고체계적인교육과간호

대학생이 직·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사례분석, 시뮬레

이션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방법의 적용이 필요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

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윤

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

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윤리적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의에 영

향을 주고,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시 저학년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교육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가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호단체의 활동과 독립적인 영역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학년 등 대상을 확대한 연구의 수행

을 제언한다.

둘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적 특성 이외에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윤

리적 가치관 형성과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반영한 프

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의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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